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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어음리 경작지에서 발견된 화분포자화석

1윤혜수․ 2이종덕․ 2김향숙*․ 2박영숙

(1충남대학교 지질학과․2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)

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북쪽지역에서 경작지 지층을 포함하는 3개의 단면

에 대해 지질학적인 조사를 하였다. 연구지역은 농경생활하기에 적합한 저지대 충적지

가 많고 식수와 농수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용이한 강과 내가 분포하고 있어 화분포자 

분석을 통한 연구로 농경생활에 따른 경작지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. 총 35개(1단

면:16개, 2단면:12개, 3단면:7개)의 시료에서 목본화분, 초본화분과 담수조류가 산출되었

으며 퇴적후 산화작용에 의해서 또는 퇴적과정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filtration 되어 산

출량이 적고 보존상태도 불량하다. 목본 화분은 소나무속, 오리나무속이 우점으로 산출

하고 그 뒤를 이어 목련속, 참나무속이 전 구간에 걸쳐서 비교적 다량으로 산출한다. 

초본 포자 및 화분으로는 벼과, 고사리류 포자, 보풀속이 우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으

로는 쑥속, 사초과, 국화과, 명아주 등이 비교적 많이 산출한다. 초본화분 중  벼과, 사

초과 및 쑥속들은 모두가 농경생활의 지표가 되는 작물로서 인간간섭의 증거가 된다. 

이들 식물은 인간이 농경생활을 하면서 주로 식량원으로 이용되는 것들로 당시 이 지

역에 경작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지시한다. 화분분석결과에 따라 3개의 단면(1단면: -65 

cm, 2단면: -65 cm, 3단면: -85 cm)은 서로 대비가 되는 층준이며 이 층준을 경계로 하

부와 상부로 나눌 수 있다. 상,하부 화분포자군집의 차이는 기후조건의 변화와 퇴적환

경의 변화 또는 인간의 간섭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간 간섭에 의한 퇴적체계교

란의 복합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. 지질조사와 퇴적물 분석에 의하여 연구

지역은 과거에도 인간들이 농경생활하기에 적합한 저지대 충적지로서 존재하였음을 

지시하며 화분포자 분석결과는 오늘날과 비슷한 온대 기후조건이었던 것을 시사한다.


